
□ 금융감독원은 11월 21일(목) 금융권과 함께 서울 서대문구

개미마을을 찾아 ‘사랑의 온기 나눔’ 활동*을 실시하였음

    * ’06년부터 매년 겨울 이어온 ‘사랑의 연탄 나눔’을 금년부터 행사명을 ‘사랑의 

온기 나눔’으로 변경하고 기부 품목을 연탄, 난방유, 식료품 등으로 다양화

◦ 금융감독원과 금융권 참여기관*들은 어려운 이웃들이 다가오는

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공동 후원금을 마련하여

연탄은행에 연탄 12만 5,200장과 난방유 14,000L 등을 기부하고,

    * 서민금융진흥원, 신용회복위원회, 은행연합회, 생명보험협회, 손해보험협회, 

저축은행중앙회, 여신금융협회, 코스닥협회, 카카오뱅크, 케이뱅크

◦ 이 중 연탄 4,000장과 난방유 160L 등을 김병칠 부원장을 비롯한

참석자들이 독거노인 및 영세가정에 직접 배달하였음

□ 이날 연탄 나눔 활동에 참여한 금융감독원 김병칠 부원장은

◦ “금융권이 함께 실천한 작은 나눔을 통해 소외된 이웃들이

따뜻한 관심과 온정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”고 말하면서

◦ “이번 활동을 계기로 이웃과의 상생 노력이 지역사회에 더욱

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, 금융감독원도 금융권과 함께

나눔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”고 밝혔음

 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http://www.fss.or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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